
태양광, 환경기초시설에도 설치
인천, 전력 28만5000kWh 생산 … 송도 청라에도 2014년 추가

인천시는 환경기초시설 5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11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.

인천환경공단은 공공 하수처리장 및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 5곳에 총 21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

1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7월23일 발표했다.

인천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국비와 시비

50%씩 9억원 정도를 투자될 계획이며, 7월 착공해 10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.

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송도·청라·남항사업소 50kW, 공촌·강화사업소 30kW로 연간 28만8000kWh의 전력

을 생산할 방침이다.

인천시는 전력을 생산해 사업소별로 자체 사용함으로써 매년 4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고, 이산화탄소

배출량을 연간 133톤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또 소각장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송도 및 청라사업소도 2014년 5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

가로 설치할 계획이다.

인천환경공단의 관계자는 “인천지역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

진하고 있다”며 “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자율절전 및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을 통해 저탄소

녹색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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